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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CMA와�현대자동차가�협력하는�미술과
기술�연구실의�가장�중요한�포인트는�빠르게

창립�반세기를�맞은�LACMA(LA카운티�미술관,�The�Los�Angeles�County�Museum�of�Art)는�끊임없이�변화하고�있습니

다.�12만여�점의�방대한�소장품,�연간�120만�명의�관람객�등�어마어마한�수치를�보유한�LACMA는�고대미술부터�현대미술까

지,�아메리카에서�아시아까지,�공연과�영화를�아우르는�것은�물론�전통과�혁신,�지역과�전�세계의�관계를�현대미술로�풀며�명

실공히�환태평양�최고의�미술관으로�꼽히고�있습니다.�최근�세계적�건축가�피터�줌터(Peter�Zumthor)와�함께�미술관�외관

미래적�사고를�바탕으로�변혁을�이끄는�리더



발전하는�최첨단�기술과�인간이�지켜야�할
요소들�간의�적절한�균형을�조율하는�것입니
다.�우리는�인간성,�인간관계,�목적성,�상상
력�등�기술의�힘으로�통제할�수�없는�것들을

지켜내고자�합니다.�
-Michael�Govan-

을�바꾸는�프로젝트�또한�착수한�LACMA의�현재와�미래에�대해,�2006년�부임�이후�LACMA를�21세기�최고의�미술관으로

꾸미기�위해�전력투구하고�있는�마이클�고반(Michael�Govan)�관장을�직접�만나�물었습니다.

Q.�개관�50년�만에�LACMA는�세계�현대미술의�핵심적인�스팟
중�하나로�성장했습니다.�이�기관을�이끄는�수장으로서�여타�현
대미술관과�구별되는�LACMA만의�특징을�설명해주신�다면요?

LACMA를�한�단어로�표현하라면,�주저�없이�‘미래적�사고’라�답하겠습니다.�이는�L.A.라는

도시가�지닌�독특한�특성에서�비롯된�것인데요.�사람들은�대게�L.A.를�미래의�도시라고�일

컫습니다.�아마도�L.A.가�끊임없이�변화를�거듭하는�굉장히�젊은�도시이기�때문이겠지요.

이러한�도시의�특징�덕분인지�우리는�수천�년의�역사를�가진�미술을�접할�때도�역시�젊은�시

각으로�바라보곤�합니다.��

개인적으로�예술이�없는�미래는�상상�할�수�없습니다.�인류의�최초�문명도�미술과�함께�했지

요.�예술은�삶의�일부이고,�영적이면서도�어쩌면�사후의�삶과�전생일지도�모릅니다.�마치

타임캡슐에�정보를�보관하는�것처럼,�예술은�미래�세대를�위한�정보를�실질적으로�담아낼

뿐�아니라�예술�고유의�정체성을�내재하기도�하지요.�LACMA는�현재는�물론�미래에서도

기능할�수�있는�예술을�적극적으로�드러내는�장으로의�역할을�공고히�해내고�있습니다.



Q.�당신은�기획과�행정�등�다양한�직무경험을�통해�남들보다�언
제나�한�발�앞선�인사이트를�지닌�것으로�사료됩니다.�그렇다면
당신이�생각하는�동시대의�가장�큰�이슈는�무엇입니까?

우리�시대�빅�이슈는�‘세계화’�입니다.�글로벌리즘을�대표하는�L.A.같은�대도시는�무수히�많

은�문화를�포괄합니다.�그리고�이런�다양한�문화가�공존하는데�미술이�중요한�역할을�차지

하고�있지요.�개개인의�아이덴티티가�맞물려�서로�협력하는�미래를�상상해�보세요.�이는�우

리의�생존과도�직결됩니다.�미술관이나�박물관�등�예술기관은�각각이�지닌�다채로운�아이

덴티티를�비교‧분석하고,�지식과�상상력을�습득하기에�최적화된�장소입니다.�그런�의미에

서�미래와�예술의�가장�큰�역할은�개인의�정체성을�유지하며�여러�사람들을�결합하고�결속

하는�것이라고�생각합니다.�‘세계화'라는�키워드는�현재도�유효하지만�향후�몇�해에�걸쳐�우

리가�직시해야�할�가장�큰�이슈임에�틀림없습니다.

Q.�LACMA는�그동안�선보여온�탄탄한�기획전뿐만�아니라�최
근�기관�내�미술과�기술을�위한�연구실을�마련해�화제를�모았습
니다.�미술관�규모와�명성으로�볼�때,�기술적�지원과�시설이�갖춰
진�기업과�협업도�가능했을�것으로�보입니다만,�미술관에�연구
실을�갖춘�특별한�이유가�있다면요?

작가들은�인류를�가장�잘�이해하고�그것을�표현하기�위해�항상�도구를�필요로�했습니다.�그

것이�과거에는�‘도구’였다면�지금은�‘기술’이겠지요.�미술가들은�항상�기술과�함께�했습니

다.�예를�들면�휴대�가능한�튜브에�오일�페인트를�담았던�시도도�산업�기술의�일환으로�볼

수�있겠지요.�이�기술은�모네가�작업실�밖�야외로�나가�직접�빛을�관찰할�수�있도록�도와주

었습니다.�이는�결국�인상주의�회화의�탄생으로�이어집니다.�그런�작은�시도들이�점차적으

로�발전을�거듭했고,�현재�예술가들이�디지털�매체,�인터넷,�3D�프린팅�등�다양한�기술을

사용하며�일궈낸�시공간의�장벽을�넘나드는�창작이�가능해진�것입니다.�

LACMA와�현대자동차가�협력하는�미술과�기술�연구실의�가장�중요한�포인트는�빠르게�발

전하는�최첨단�기술과�인간이�지켜야�할�요소들�간의�적절한�균형을�조율하는�것입니다.�우

리는�인간성,�인간관계,�목적성,�상상력�등�기술의�힘으로�통제할�수�없는�것들을�지켜내고

자�합니다.�예를�들어,�도구와�기술은�미래를�상징하지만�사실상�현실적으로는�한계가�존재

합니다.�한계가�없는�건�상상력뿐이지요.�바로�예술가들의�상상력�말입니다.�우리가�만든

미술과�기술을�위한�연구실은�단지�특정�기술의�발전을�도모하고�미술을�구체적인�형태로

만들어내기�위함이�아닌,�기술을�인간화하고,�상상력을�확장시키기�위해�존재합니다.�기술

은�때로는�파괴적이지만�동시에�전�인류를�구할�수�있는�수단이기도�합니다.�그렇기�때문에



기술을�통해�새로운�기술을�만들어내고,�나아가�연구실을�이용하는�과학자와�기업에게�질

문을�던지고자�합니다.

Q.�‘미래’라는�것이�당신에게�매우�특별한�주제로�보이는군요.
변화를�두려워하지�않고,�신념을�바탕으로�한�리더십을�발휘하
는�당신에게�‘미래’란�어떤�대상인가요?

저는�미래를�‘불확실’이라는�단어를�연결�지어�묘사하고�싶습니다.�만일�확실한�미래가�존

재한다면�아침에�잠자리에서�일어나는�것이�무슨�의미가�있을까요?�아무것도�알아차릴�수

없고�예측�불가능한�것,�그것이�바로�미래입니다.�그러나�저는�그�불확실함이�불안함이라고

는�생각하지�않습니다.�다만�열린�특성일�뿐입니다.�다르게�표현하자면,�우리�스스로가�미

래를�만들어나가고�창조할�수�있다는�의미이기도�하지요.�미래는�우리에게�달려있습니다.

미술관에서�일하든,�예술가를�지지하든,�기술을�만들든,�무엇을�나르든�미래를�만드는�데는

각자�맡은�역할이�있습니다.�그래서�저는�‘불확실’한�미래가�마음에�듭니다.�미래가�지닌�불

확실성에�매력을�느낍니다.�저는�우리가�미래에도�결코�인류는�파멸하지�않을�것이라는�믿

음을�바탕으로,�미래에도�지속�가능한�환경을�조성할�수�있는�방법을�찾아낼�것이라고�믿어

의심치�않습니다.�보통�사람들은�미래에�자신에게�어떠한�일이�생길�거라고�생각하지요.�허

나�간과하지�말아야�할�사실은,�우리에게�발생할�일은�결국�우리�스스로가�초래한�일이라는

사실입니다.

Q.�이번�베니스비엔날레�주제는�미래였습니다.�국가관�전시�중
한국관�역시�시간과�미래에�관한�작품을�선보였습니다.�한국관
에�대한�감상을�말씀해주신�다면요?�그리고�당신이�바라보는�한
국�현대미술에�대해서도�조언�부탁�드립니다.

저는�미래와�과거�등�시간을�주제로�삼은�한국관을�주의�깊게�관람했습니다.�한국이�최근�십

여�년�사이�엄청난�예술가들을�배출하고�있다는�점은�대단한�일입니다.�특히�베니스비엔날

레�한국관은�여러�실험과�모험을�감행하며�그들만의�비전을�담은�미래와�현재를�보여주고

있습니다.�또�한�가지�덧붙이자면,�한국�하면�바로�최첨단�기술을�떠오른다는�점이�참으로

특별하게�느껴집니다.�한국관은�기술력이라는�한국의�국가적�정체성을�잘�나타내고�있습니

다.�움직이는�LED�이미지들은�마치�미래를�들여다보는�듯한�느낌을�줍니다.�하지만�컴퓨터

그래픽을�이용해�미래를�묘사한�이미지들이�사실�과거의�한�부분이라는�점에서�참�묘한�기

분이�느껴졌습니다.�덕분에�마치�꿈을�꾸듯�그�공간에서�노닐�수�있었지요.�가장�마음에�들

었던�점은�하루에�일어난�이야기(내러티브)를�단지�한�가지�이미지가�아닌�최소�다섯�개의



새로운�시선으로�그려내며,�시공간을�초월한�장면을�구현해냈다는�것입니다.�이것이�하나

의�이야기만으로�전개되는�일반적인�공상�소설�혹은�영화와�이�작품의�차이점이었습니다.

작품은�시간과�공간은�분열되고,�모호하다는�사실을�확실하게�보여주었습니다.�마치�베니

스비엔날레와�베니스의�현실에�구멍을�뚫어�놓은�것�같은�가상의�세계를�구축하고,�우리를

이�고립된�장소에�머물게�한�것입니다.�그래서�저는�이�모호한�공간과�시간의�결합이�한국을

아주�잘�표현한다고�생각합니다.�

한국미술을�논할�때는�한국의�역사와�문화를�바탕으로�예술을�이해해야�한다는�것을�염두

에�두어야�합니다.�한국은�한국�고유의�시간을�가지고�있습니다.�유럽�미술이�이상적인�질

서를�지니고�처음부터�끝까지�진보적으로�나아가고�있는�반면,�아시아�특히�한국�문화에서

시간은�원을�그리듯�흐르고�있다고�볼�수�있습니다.�한국�전통미술에서�절을�짓고,�또�짓고,

무언가를�칠하고,�덧칠하는�반복적인�행위가�발견되듯이�미술사가�되풀이되고�있다고�생각

합니다.�그래서�한국미술은�앞뒤로�움직이며�반복하는�테크놀로지와�닮아있는지도�모르겠

습니다.�이번�베니스비엔날레�한국관이�그러하듯,�시간과�공간이�깊이�있게�축적된�한국미

술은�아름답고�특별하며,�보는�이를�매혹시킵니다.�기술이�항상�놀라움을�동반하는�것처럼,

한국미술은�그�기술을�가장�혁신적으로�활용해�아름다움을�완성한다고�생각합니다.�■

with�ARTINPOST



Abraham�van�Beyeren�<Banquet�Still�Life>�1667�Oil�on�canvas�141×121.9cm�Los�Angeles�County
Museum�of�Art,�gift�of�The�Ahmanson�Foundation�ⓒ2010�Museum�Associates/LACMA



1963년�미국�워싱턴�D.C.에서�태어난�마이클�고반은�윌리엄스�칼리지(Williams

College)에서�미술사학위를�취득한�후,�윌리엄스�칼리지�미술관(Williams�College

Museum�of�Art)에서�큐레이터로�활동하며�1986년�피카소와�렘브란트전을�기획했다.�그

후�이탈리아에서�유학하며�르네상스�미술을�심층적으로�연구했고,�미국으로�돌아와�캘리포

니아�대학교�샌디에이고(University�of�California,�San�Diego)에서�미술�공부를�하던

중�구겐하임�미술관(Solomon�R.�Guggenheim�Museum)�부관장(Deputy�Director)

으로�취임,�1988년부터�1994년까지�구겐하임�미술관�실무를�담당했다.�1994년에�디아�아

트�재단(Dia�Art�Foundation)�디렉터로�선정되며,�디아�재단의�컬렉션을�대거�소장한�디

아�비콘(Dia:Beacon)�미술관을�창립한�고반은�2006년까지�12년간�디아�아트�재단의�소

장품을�거의�두�배�가까이�늘리며�재단에�큰�업적을�세웠다.�2006년�LACMA(Los

Angeles�County�Museum�of�Art)�디렉터로�선출되어�현재까지�활발히�활동�중이며,�라

크마를�로스앤젤레스의�문화의�중심으로�일구는데�일조했다.�그는�현대�설치물에�관심을

가지고�크리스�버든(Chris�Burden)과�마이클�하이저(Michael�Heizer)를�포함,�획기적인

작업을�펼치는�작가들을�후원한�바�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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